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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나무는 잎이 크고 넓은 만큼 물을 많이 소모하는 작물로서 벼보다 2배, 옥수수 보다는 4배나 많은 물을 소모한다. 따라서 뽕밭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뽕잎의 수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잎이 굳어져 누에가 잘 먹지 않게 되고, 이런 뽕잎을 먹고 지은 누에고치는 작고 가벼워 손해가 크다. 
  또한 가뭄피해를 받은 뽕나무는 이듬해 봄 언 피해를 받은 것처럼 새싹이 잘 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1. 물대주기와 뽕잎 수량

	 
	  뽕나무는 보통의 가뭄에서는 뽕잎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람세가 멈추어져 수량이 크게 떨어지며, 가뭄이 극심할 경우에는 뽕잎이 처지고 말라 떨어지게 된다. 
  봄누에 보다 가을누에 고치는 언제나 가볍고 질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뽕잎이 굳어지는데 그 주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은 강수량이 7~8월에 집중되어 있고 뽕나무가 한창 자라는 5~6월과 8~9월은 물 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그 피해가 적지 않지만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뽕나무는 심근성 작물이라 가뭄에 비교적 강한 작물인데다, 뽕밭에 물대주는 것이 경제성이 맞지 않고, 관수시설비가 많이 들고 자주 고장이 난다는 선입견이 작용해서 뽕밭의 관수는 감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물대주는 기자재 산업이 많이 발전하여 값이 싸지고 고장도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뽕밭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아닌 호수를 땅에 묻어 물을 대주는 지하관수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 방법은 경사지 뽕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적은 양의 물로도 대규모의 면적에 물주기가 가능하다. 

	 
	 
	 
	 
	 
	 

	 
	2. 설치 방법 및 효과 

	 
	  물대주기 시설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다. 뽕나무를 두줄로 심을 때에는 좁은 이랑 가운데에, 한 줄로 심을 때에는 뽕나무로부터 10㎝정도 떨어져 20㎝내외로 파고 거기에 관수호스를 묻어 주면 되고, 이미 심겨진 뽕밭에에서는 이른 봄 같은 방법으로 15㎝깊이로 고랑을 파고 호스를 묻으면 된다. 봄작업이 불편할 경우에는 여름베기 후 작업이 편리할 때 실시한다. 
  물대주는 양은 4~5일에 한번씩 10a당 20톤 정도가 알맞다. 이때 물에 잘 녹는 비료를 같이 주면 땅에 뿌려 주는 것보다 뽕잎 수량이 14%정도 증수된다. 
  지하관수의 효과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관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31%정도 더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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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수             관수
그림 1. 가을철 물대기 효과 

	 
	 
	 
	 
	 
	 


